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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목적은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이 흥미와 적성 등에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진로

요구조사에 기초하여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다. C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3, 4학년, 총 

211명을 대상으로 대학차원에서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시작 시기, 전공선택을 위한 정보수집방법, 흥미-적

성-졸업 후 전공간의 일치도, 진로지도를 위해 제공해주길 원하는 정보, 전공을 선택할 때 고려사항, 전공

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 등을 설문조사하였다. 진로지도 프로그램 시작 시기는 3학년, 4학년, 모든 학년 순

으로 나타났고, 전공선택을 위한 정보는 주로 선배와 직접 체험을 통하여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를 결정한 학생은 흥미를 가진 전공과 적성에 적합한 전공 및 졸업 후 전공간의 일치도가 높게 나타났

다. 전공을 선택한 학생은 적성과 흥미를 가장 크게 고려하고,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은 자신의 적성을 

모르거나 전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의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진로지도 기본 방

향을 제시해주고,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을 학교 여건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맞춤형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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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sign career guidance program based on the research of 

career demand in order to help students choose and prepare careers suitable to students’ 

interests and aptitude. The study surveyed 211 students in the 3rd and 4th years of C medical 

school. The survey was about start time of career guidance by medical schools, information 

collecting method for major selection, conformity degree among interest-aptitude-major after 

graduation, demanded information for career guidance, considerations in selecting majors, the 

reasons for not being able to select majors, etc. The result showed that students thought that 

start time of career guidance should be good for juniors, seniors, or all grades in order. The 

students got the information about career selection mostly from the direct contact with seniors. 

Students who had already decided the career, showed the high conformity degree among 

interest-aptitude-major after graduation Students who had already decided the majors, highly 

considered the aptitude and interest, while students who had not decided the majors, did not 

know their aptitude or did not have enough information about majors. This study gave the basic 

direction for the career guidance and provided necessary information for designing customized 

career guidance programs by reconstructing contents of the programs according to schoo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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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의과대학에서 의학전문대학원(이하 의전원) 체제로 

전환되면서 관련 전문가들은 의학교육 대상자들이 대

학 교육을 받고 입학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폭

넓은 학문적 소양과 자질 등을 갖추며, 보다 성숙하고 

뚜렷한 학습동기를 가진다는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효

율적인 의학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였다[1]. 또한 

다양한 개인적, 학문적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배경을 바탕으로 보다 창의적이며, 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성숙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임상의사 외

의 의료관련 분야에 진출하여 사회에 기여할 것을 기대

하였다[2].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졸업시점에는 자신의 

특성과 주변상황 등에 따라 대부분 임상의학을 전공으

로 선택하고 있는 실정이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상

의학과 관련된 직업 외에도 다양한 분야로의 진로를 선

택하는 비율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선행연구 결과

[4]를 통해 다양한 의료관련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진로탐색이나 정보제공, 전공선택 등을 지원해주는 진

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 대학차원에서는 2000년 이후부터 대학졸업생들

의 실업문제가 사회적으로 관심사가 되면서 이를 해결

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진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진로지도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프로

그램들을 시행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였다[5]. 그러나 일

반 대학차원에서는 의전원의 경우 이미 의료인이라는 

확실한 진로를 결정한 상태의 학생들이고, 졸업 후에 

다양한 세부 전공 분야 중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특수

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의과대

학이나 의전원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와 관련된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다. 또 의과대학이나 의전원 자체적으로 

진로지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그 운영측면에서 다

소 미비한 부분이 많다는 문제가 있다[6].

특수성을 반영한 의과대학생이나 의전원생을 위한 

진로지도 기회, 진로교육 지원 등의 부족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 중 하나는 의사라는 직업과 의사로서의 삶

에 대한 만족도나 전공과에 대한 만족도의 낮은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직종으로 

변경할 의사가 있는 비율이 약 18%이며[7], 의사로서의 

삶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20%이상이고[8], 자기가 선택

한 전공과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전공

의 1년차 28.8%, 2년차 19.0%, 3년차 12.0%, 4년차가 

17.6%, 5년차 6.5%, 6년차 이상 16.7%로 나타났다[9]. 

이러한 현상은 개인적으로나 의사로서의 전반적인 삶

의 질뿐만 아니라 환자가 느끼는 진료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료의 질 등을 저하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10].

의과대학생이나 의전원생들은 의료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고 이를 위해 의학교육을 받게 되며, 졸업 후에

는 자신의 적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전공 영역을 선택

하고 전공의 교육을 받게 되고, 전공의 수련기간이 끝

난 후에는 전문의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는 진로개발과

정을 겪는다[11]. 이러한 일련의 진로개발과정은 의료

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대학시기에 자신의 진로를 

현명하게 준비하고 선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될 것이

다. 그러나 80%이상의 의과대학 학생들이 진로지도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연구결과[12]는 진로지도나 교육이 

부족한 현실을 반영하기도 하고, 자신이 어떤 진로를 

원하고, 어떤 과정을 통하여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등 체계적인 진로개발방법 등의 진로지도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에서 의전원생을 위

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개발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

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지도에 대한 의전원생의 

요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과대학 및 의

전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

고자 하였다. 개발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진로지도의 

기본 방향을 제시해주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학교 여건

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진로

지도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해주는데 의의가 있다.

Ⅱ. 연구방법

본 연구는 C의전원에 재학 중인 3, 4학년 총 2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의 학년별 분포는 3학년 

104명, 4학년 107명이었고, 성별분포는 남학생 10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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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 108명이었다.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사용된 요구조사 문

항은 학교차원에서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시작 시기, 전

공선택을 위한 주요 정보수집방법, 진로지도를 위해 제

공해주길 원하는 정보나 자료, 흥미-적성-졸업 후 전공

간의 일치도, 졸업 후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려

한 사항, 졸업 후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이유 등을 질문

한 내용의 총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요구조사 설문문

항은 진로관련 선행연구에 대한 문헌고찰을 통해

[5][13][14] 재구성하였으며, 의학 및 교육학 전공자로

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2단계를 거쳐 개발하였다. 1단

계는 진로지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이를 토

대로 3, 4학년 대상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

한 기본적인 요구와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요구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진로상담전문가 1인의 의견을 수렴하

여 프로그램의 목표를 설정하였다. 2단계는 학습자 요

구분석 결과와 일반 대학의 진로지도 프로그램, 진로상

담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틀을 구

성하였고, 프로그램운영을 위한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

하였다. 또 학습목표, 주요내용, 교수방법, 결과물 등이 

포함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프로그램

은 의학 및 교육학 전공자 1인, 진로상담전문가 1인, 의

학 전공자 1인에게 프로그램의 적합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을 받은 후 수정하였다.

SPS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USA)을 사

용하여 학생들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하였고, 흥미와 적

성에 적합한 전공과 졸업 후 전공간의 일치정도에 차이

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교차분석(X
2)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조사
1.1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제공 시기 및 정보수집방법 
학교차원에서 제공하는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필요성

에 대한 질문에 필요하다고 응답한 학생은 95.7%, 필요

하지 않다고 응답한 학생은 4.3%로 많은 학생들이 필

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필요하다면 언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3학년

(36.4%), 4학년(35.4%), 모든 학년(22.3%) 순으로 나타

났다. 진로를 결정하거나 고민할 때 정보 수집은 선배

(인턴, 전공의 등)를 통해서가 55.1%로 가장 높았고, 임

상실습과 같은 직접 자신이 경험하거나 체험을 통하여 

정보를 얻는다는 비율이 30.9%로 나타났다[표 1]. 

표 1. 프로그램의 제공시기 및 정보수집방법
학년 %

제공
시기

1학년 1.5
2학년 4.4
3학년 36.4
4학년 35.4

모든학년 22.3

정보
수집
방법

교수 1.6
선배(인턴, 레지던트 등) 55.1

친구 7.0
가족 2.9

자기 경험(임상실습 등) 30.9
인터넷 2.5

1.2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 전공과 졸업 후 전공간의 
일치도 및 전공결정시 고려사항

졸업 후 전공의 결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결정한 학

생이 13.3%, 미결정한 학생이 86.7%로 미결정 학생이 

많게 나타났다. 진로를 결정했다고 응답한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흥미를 가진 전공과 적성에 적합한 전공, 졸

업 후 전공을 질문하고 이들 간의 일치정도를 차이 분

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으나 일치 비율이 높았다[표 2]. 졸업 후 전공을 선택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한 점은 적성과 흥미(30.8%), 희망하

는 전공과의 분위기(26.9%), 신체적 여건(15.5%) 순으

로 나타났다[표 3]. 불일치한 학생들에게 그 이유를 질

문한 결과 전공과가 신체적으로 힘들거나 경쟁이 심할 

것 같아서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졸업 후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대다수 학생들을 대상

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자신의 적성을 몰라서

(55.5%), 전공과에 대한 정보 부족(34.1%), 성적(5.5%), 

생각해보지 않아서(0.5%), 기타(4.4%) 순으로 나타났

다. 기타 의견으로는 선발기준이 불명확해서 등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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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하였다[표 3].

이러한 결과는 흥미와 적성이 평생 진로를 선정할 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 자기이해에 해당되는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표 2. 흥미-적성-졸업 후 전공 일치간 차이
구분 일치 불일치 χ2

흥미-
졸업 후 
전공

3학년 7(64.0%) 1(36.0%) .958
(p>.o5)4학년 15(88.2%) 2(11.8%)

적성-
졸업 후 
전공

3학년 9(100%) 0 .284
(p>.o5)4학년 15(88.2%) 2(11.8%)

표 3. 진로결정 및 미결정 이유
　　구분 %

진로
결정시 
고려
사항

적성이나 흥미 30.8
희망한 전공과의 분위기 26.9

신체적 여건 15.5
환자와의 접촉기회 7.7

전공과의 명성과 권위 7.7
높은 경제적 소득 3.8

레지던트과정의 힘든 정도 3.8
가족이나 주변인의 의견이나 추천 3.8

합계 100

진로
미결정
이유

아직 내 적성을 잘 몰라서 55.5
전공과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34.1

성적 때문에 5.5
생각해보지 않아서 0.5

기타 4.4
합계 100

1.3 진로와 관련된 정보 요구사항
대학차원에서 진로 혹은 전공과 관련된 어떤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주기를 원하는지를 개방형질문으로 질문

한 결과[표 4], 전공별로 실제 하는 일이나 전반적인 분

위기, 수련 교육과정, 전공을 수련받기 위해 필요한 능

력이나 성격 등에 대한 전공별 현황 정보(31.2%)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그 밖에 전공별 모집정원현황, 지원

자격 등의 전공별 선발기준과 관련된 정보(22.1%), 근

무환경, 급여, 복지수준 등과 관련된 전공별 근로조건

(15.6%), 전문의 이후 취업현황(26.6%) 등에 대한 정보

를 요구하였으며, 기타(7%) 전공과별 설명회나 다양한 

체험기회 등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표 4. 진로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정보
영역 내용 %

전공별 현황 실제하는 일, 분위기, 교육과정, 
과별로 요구되는 능력이나 성격 등 31.2

전공별 선발 기준 모집정원현황, 지원자격, 성적, 경쟁률 등 22.1
전공별 근로 조건 복지수준, 경제수준, 근무환경 등 15.6
전문의 이후 진로 전문의 이후의 취업 현황 등 26.6
기타 전공과설명회, 서브인턴 같은 체험기회 등 4.5

2.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자신의 적성을 찾고, 의료와 관

련된 직업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토대로 합리적

인 진로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

추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목적을 설정하였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요구조사 결과를 근거로 진로지도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표 5]. 

표 5.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
목표 주요활동 대상 시간 교수전략 결과물

1
단
계

자기
이해

자기 성격 
이해

1,2
학년 4

강의, 심리검사, 활
동지, 역할놀이, 발
표 및 토론, 자기성
찰보고서

자기이해 
바탕의 진
로설계계
획서 흥미와 

적성 찾기
1,2
학년 4

강의, 심리검사, 활
동지,발표 및 토론, 
자기성찰보고서

2
단
계

진 로
탐 색
과
의 사
결 정
능 력
향상

진로탐색을 방
해하는 요인 찾
기

1-4
학년 2

강의, 활동지, 발표 
및 토론
자기성찰보고서

의사결정
단계별 진
로탐색 보
고서 

의료관련 진출
가능 분야 탐색

1-4
학년 2

강의, 동영상, 활동
지, 발표 및 토론, 
자기성찰보고서

의사결정
유형 진단

1-4
학년 4

강의, 심리검사, 활
동지, 발표 및 토론, 
자기성찰보고서

의사결정단계
에 따른 진로탐
색

1-4
학년 2

강의, 활동지, 발표 
및 토론
자기성찰보고서

3
단
계

체 험 
및 진
로 결
정

전공분야별 교
수, 선배와의 
만남

3-4
학년

2
(1

인당)

강의, 활동계획서, 
질의응답 및 토론, 
자기성찰보고서 체험활동

보고서선택한 
전공 체험

3-4
학년

1 주
이상

활동계획서
(서브인턴,학생인
턴, 임상실습등)

4
단
계

진 로
결 정
과 준
비

전공의 모집 관
련 정보 수집

3-4
학년 2

강의, 활동지, 발표 
및 토론
자기성찰보고서

포트폴리
오

준비계획수립
(방해요인해결
하기포함)

3-4
학년 2 강의, 활동지, 자기

성찰보고서

면접 등 준비 4학
년 2

강의, 활동지, 역할
놀이
자기성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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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는 자기이해를 목표로 개발하였다. 흥미·적성에 

적합하다고 인식한 전공과 졸업 후 전공간의 일치도가 

높고[표 2], 진로 결정과 미결정 이유가 적성과 관련된

다[표 3]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였다. 성격, 흥미, 적성, 

가치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

과를 통하여 자신이 생각한 자기 모습과 검사결과로 나

온 자기 모습을 비교하여 자기를 이해하도록 하며, 역

할놀이 등을 통해 타인과의 다름을 존중하는 태도 등을 

학습하도록 운영한다. 또한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의료

관련 직종의 분포현황을 파악하거나 연결되는 전공분

야를 찾아보는 활동 등을 활동지를 사용하여 실시하도

록 구성하였다. 

2단계는 진로탐색과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목표로 구

성하였다. 진로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제공

받고 싶은 정보로 전공별 전반적인 현황인 연구결과[표 

4]를 반영하여 의사결정단계별로 필요한 정보가 무엇

이고,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개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의사결정유형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자신의 유형의 장단점을 파악하도록 하며 단점에 

보다 관심을 갖고 보완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또 의사

결정단계에 따라 진로탐색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

회를 제공한다. 진로 결정을 방해하는 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하고, 의료와 관련된 진출 가능한 모

든 분야에 대한 정보를 탐색하여 자신에게 적절한 진로

를 선택해 보고 그 선택을 평가해 보는 등의 활동을 하

도록 운영한다.

3단계는 실제 현장에서의 체험을 통하여 1, 2단계에 

기초한 진로결정을 목표로 한다. 임상실습이나 의료봉

사, 각종 설명회 등을 통해서 경험해보거나 관심 있는 

전공분야의 교수나 선배와의 만남을 체계적으로 준비

하여 공식적인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공선택의 방향

을 결정하거나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학

교 상황에 따라 재구성할 경우에도 반드시 선배와의 만

남 내용은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4단계는 결정한 진로를 위해 실질적인 정보를 수집하

여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결정한 전

공과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서류나 면접 준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모

든 활동시간에는 반드시 활동의 목적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하여 동기 등을 높이도록 해야 하

고, 프로그램의 모든 활동과 대상학년은 교육과정, 수업

시간 등 학교 상황을 고려하여 임의로 재구성할 수 있

으나 단계별로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프로그램 활동에 

따라 2시간에서 4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재구성한 활

동에 따라 그룹의 규모를 결정할 수 있으며, 활동결과

물에 대한 피드백은 반드시 제공해주어야 한다. 

Ⅳ.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의전원 학생들이 한 사람으로서 또 의료인

으로서 보다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흥미와 적

성 등을 고려하여 진로를 결정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진로요구조사에 기초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많은 의과대학생들이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는 선행 연구 결과[12]와 마찬가지로 의과대학생보다 

성숙한 학생인 의전원의 많은 학생들도 진로지도 프로

그램 제공의 필요성을 인식하였고, 진로 결정자보다 진

로 미결정자가 많다는 연구결과에서도 진로지도 프로

그램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이미 의료인이라는 진로

를 결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진로지도가 필요하다 

것은 세부 전공 선택에 대한 부담감과 의료인으로서 기

대했던 이상과 현실의 차이를 인식함에서 올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체계적인 진로개발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전공을 선택하도록 도와주고, 의

료인으로서 삶에 대한 정체성을 갖도록 하여 의료인이

라는 진로 결정을 보다 확고하게 할 수 있도록[12] 지도

를 해주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신과 진

로(직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수록 향후 선택한 전

공진로에서 만족한 생활을 영위할 가능성이 커지며 긍

정적인 직업관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13].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기는 졸업하는 시기

가 가까워질수록 졸업 후 진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다. 따라서 3, 4학년 때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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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모든 학년에서 제공

해야 한다는 응답비율도 3, 4학년 비율보다 낮지만 높

은 편이고, 임상실습 교육을 받는 시기에 진로지도 프

로그램을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의학에 대한 자신의 흥미나 적성을 조기에 알고 

진로를 선택할수록 학습동기가 높아지고, 성공적으로 

대학생활에 적응할 수 있으며[15], 이미 국외 의과대학

에서는 전 학년에 걸친 진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16][17]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진로지도 프

로그램이 단계별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자신의 진로와 

연결하여 진로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합리적으로 자

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탐색하고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선배와 임

상실습과 같은 직접 체험을 통해 얻는다는 비율이 높았

다. 많은 학생들은 선배들이나 동료들로부터 얻은 정보

를 통해 전공을 선택해 왔으나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

기에는 불충분한 상황이었다. 이미 먼저 경험한 주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선배 등을 

통한 정보가 주관적일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정보를 얻

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먼저 자기 스스로 

필요한 진로탐색과정을 통해 계획적으로 정보를 수집

하고 정리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 확인이 필요한 

내용 등을 점검하여 선배 등에게 정보를 얻는 것이 효

율적일 것이다. 직접 체험을 통한 정보 습득도 활동계

획을 세운 후 그에 적합한 체험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는 내용도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포함시킬 필

요가 있다.

진로를 결정한 학생은 흥미를 가진 전공과 적성에 적

합한 전공 및 졸업 후 전공간의 일치도가 높고 전공 선

택에 적성과 흥미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진로지도에 있어서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 등을 찾을 수 있

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진로를 선택하기 위해 학생들은 전공별 현황, 선발기

준, 근로조건, 전문의 이후 진로 등 전공과에 대한 정보

를 진로지도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12]. 전공과에 대

한 정보는 유동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 사이트 안

내, 정기적인 설명회, 세미나 등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

법과 다양한 기회를 마련해주고, 정보를 습득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자신의 적성을 이해하고 다양

한 의료와 관련된 진로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

탕으로 진로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

을 개발하였다. 진로선택은 삶을 좌우하는 하나의 중요

한 척도이며, 개인의 전 생애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의

사결정 중 하나로 평생 동안 의료인이라는 직업에 대한 

만족도나 삶의 만족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

다[18]. 그러나 현재 많은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은 합리

적인 진로선택과 결정을 도와주는 진로지도 체계나 진

로지도 프로그램 등이 미흡한 실정이다[12][17]. 그 원

인 중 하나는 학생들의 진로를 지도하는 것이 교수가 

해야 하는 책임[19]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진로지도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데 부족함이 있기 때문일 것

이다. 대학차원에서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해서는 교

수들 대상으로 정기적인 진로지도 방법 등에 대한 워크

숍, 세미나 등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진로지도교육을 받

을 수 있는 지원, 실제 진로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볼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해주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의전원생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모든 학년에서 단계에 적절하도록 심층적인 내용으로 

구성하고, 기본적으로 자신의 적성과 흥미 등을 찾도록 

도와주는 내용과 직업가치관, 진로 관련 정보습득능력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내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효율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므로 이를 위한 학교와 교수

진의 관심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의과대학이나 의전원생의 진로관련 연구는 

주로 진로에 대한 요구조사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본 

연구는 의전원에서의 진로지도 필요성과 그 방향을 인

식하고 이를 정립해나가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며, 요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하나의 진로지도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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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모델을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한걸음 더 나

아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일개 의전원 3, 4학

년 학생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진로지도 요구조사 결과

만으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대한 한계점과 개발한 진로지

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가 이루어지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을 전 학년과 교

수진, 학교관계자 등으로 확대하여 기초 자료를 더욱 

확고히 하고,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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